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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한국엡손주에 대한 행정처분, ( )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는 일 수 전체 회의를 개최( ) ’11.11.23 ( )

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주에 대해서 만원의( ) 3,300

과징금 및 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900

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․ ･
의결하였다.

위반사실□

한국엡손 주 는 월부터 수집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원o ( ) ’04. 4 ․
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36 ,

번호를 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을 확인하’11. 8. 12

였으며,

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

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

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,

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, 14

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.

보도자료

수2011.11.23.( )

년 월 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 11 23 ( ) .

문의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: ( 750-2770)☎
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석봉 사무관( 750-2777) ksb@kcc.go.kr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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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의 내용□

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 주 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o ( ) ｢
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만원의 과징금3,300｣ 및

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900 ,

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․ ․
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

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

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
